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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608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from July 1 to 23,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moking behavior,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The 
questionnair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Kang, Park, and Koh. The self-efficacy was divided into general efficacy and social 
efficacy. The learning attitude was divided into attention concentration, learning method, and self learning.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Results: The nonsmoking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general efficacy and social efficacy than the smokers (p<0.01). The 
nonsmokers had more attention concentration in learning attitude than the smokers (p<0.001). The learning method (p<0.001) and 
self learning (p<0.001) showed the same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The smoking experience ha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eral efficacy (r=-0.164) and social efficacy(r=-0.154). The general efficacy i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efficacy (r=0.568). The 
smoking experience had the negative correlation to attention concentration (r=-0.235), learning method (r=-0.211) and self learning 
(r=-0.148). The attention concentration was positive relation with learning method (r=0.690) and self learning(r=0.662. The learning 
method had positive relation to self learning (r=0.764). 
Conclusions: The smoking students tended to have lower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so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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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소년기는 체격이나 판단력에 있어서도 완전히 성장하

지 않아 주위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으며 정신적, 심

리적 압박감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행동

을 표출하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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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흡연은 음주 및 약물남용의 비행행동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 

흡연은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정책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다양한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심

혈관질환과 폐질환, 치주질환과 구강암 등 10대 주요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흡연은 

일시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니코틴 의존성으

로 금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흡연은 구강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여러 생활양식으로 치주조직병 발생과 진

행 촉진에 영향을 주어 치조골의 소실로 구강건강을 악화시

키고 치아를 상실하게 한다4-6). 그리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 구강건강

에 대한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7). 윤과 

양8)의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비 흡연자보다 구강위생관리능

력이 불량 수준으로 나타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흡

연율은 2012년 남학생 16.3%, 여학생 5.9%로 조사되었다9). 

청소년 흡연은 세포 조직 장기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며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높여 흡연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 또한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 발달은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내적 갈등에 대한 불

안과 좌절 등의 정서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10,11). 청소년

기의 흡연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

작하고 규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흡연을 

시작하기도 한다12).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및 환경적인 

요인들이 흡연에 작용하고13), 비 흡연 청소년들에 비해 흡

연을 하는 청소년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은 

흡연을 증가시키므로 흡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흡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4).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15), 과거

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데16) 높은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

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자기효능

감은 어떤 행동에 있어 그 행동을 회피하게 하여 행동 변화

의 중요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17). 학습태도는 학교와 학

습과제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지속

적인 심리적 경향성으로 학습자나 학교, 학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로 학교 생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18). 학

습태도는 장시간에 걸친 성공과 칭찬, 실패와 비난 등 학습

자의 경험과 학교학습 생활을 통해서 교사, 친구로부터 무

의식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18). 주의집중력은 주어진 시간

에 과제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

으로 학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흡연량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고, 주의집중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19). 따라서 주의

집중력 저하는 과제수행과 학습장애의 원인이 되므로 학생

들의 주의집중력은 학업수행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청소년들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흡연의 예방과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

년들의 금연교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

내고 있어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20).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높고 습관성이 있는 흡

연은 스스로 금연하는데 어려우므로21)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의 위험과 금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연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건강과 

구강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용돈수준, 

음주경험, 사회심리적인 요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논

문22-24)은 다양하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의 실태

를 알아보고, 흡연경험에 따른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학교에

서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상남도 일부 중학

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하고 회수 하여 총 608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

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6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강18), 박과 고22)의 논문을 근거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흡연실태, 자기효능감, 학습태도로 작성하였다. 

조사도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

으로 구분되며, 학습태도는 주의집중, 학습방법, 자율학습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각 세부 요인별 Cronbach의 α계수는 

자기효능감 0.894, 학습태도 0.926으로 나타났고, 각 하부

요인은 일반적 효능감 0.891, 사회적 효능감 0.702, 주의집

중 0.846, 학습방법 0.859, 자율학습 0.773으로 모든 요인

의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

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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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ivision
Smoking experience

Total
No Yes

Grade
1st 163(80.7) 39(19.3) 202(100.0)
2nd 146(75.6) 47(24.4) 193(100.0)
3rd 169(81.6) 38(18.4) 207(100.0)

Total 478(79.4) 124(20.6) `602(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Variables Division N %

Smoking experience

No 478 79.4

Yes 124 20.6

Total 602 100.0

Smoking time

Elementary 3rd grade or less   9 7.3

Elementary grade 4   8 6.5

Elementary grade 5 11  8.9

Elementary grade 6 29 23.4

Middle school 1st 50 40.3

Middle school 2nd 13 10.5

Middle school 3rd 4 3.2

Smoking motivation

Influence of friends and seniors 36 29.0

out of curiosity 75 60.5

Stress relief 7 5.6

Making friends 4 3.2

In order to show terrific appearance 2 1.6

Total 124 100.0

Table 2. Motivation of the first experience of smoking

3.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알아보았고,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실

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현재 흡연경험에 따른 일반적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주의

집중, 학습방법 및 자율학습의 차이는 t-test를 통해 분석하

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흡연비율

은 전체 602명 중 흡연을 경험한 학생의 수가 124명으로 

20.6%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에서는 1학년이 흡연을 경험

한 학생은19.3%,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80.7%이었고, 

2학년은 흡연을 경험한 학생 24.4%,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75.6%이었다. 3학년은 흡연을 경험한 학생 18.4%, 흡

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81.6%로 나타났다.

2.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에 대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학생들에게 한번이라도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지

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 602명중 124명이 흡연 경

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24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를 조사한 결과,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40.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23.4% 순이었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선배의 권유로 흡연을 하였다는 응답이 29.0%로 많았고, 

스트레스 해소가 이유라는 응답도 5.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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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moking experience(Mean±SD)

t-value
No(N=478) Yes(N=124)

Attention concentration 3.29±0.58 2.94±0.58 5.914***

Learning method 3.22±0.59 2.87±0.62 5.292***

Self learning 3.00±0.56 2.79±0.58 3.671***

Total 3.16±0.52 2.86±0.52 5.575***

***p<0.001, p was by independent t-test 

Table 4.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Variables 
Smoking experience(Mean±SD)

t-value
No(N=478) Yes(N=124)

General efficacy 3.38±0.56 3.13±0.76 3.419**

Social efficacy 3.36±0.57 3.13±0.74 3.299**

Total 3.38±0.50 3.13±0.71 3.618***

**p<0.01, ***p<0.001, p was by independent t-test 

Table 3. Self-efficacy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Variables Smoking experience General efficacy Social efficacy

Smoking experience 1

General efficacy -0.164** 1

Social efficacy -0.154** 0.568** 1
**p<0.01

Table 5.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3.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일반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3.13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38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사회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3.13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36점으

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4.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의집중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2.94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29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

게 나타났다(p<0.001). 학습방법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

생 2.87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22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자율학습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2.79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00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나타났다(p<0.001).

5. 흡연경험, 일반적 효능감 및 사회적 효능감간의 

상관관계

흡연경험, 일반적 효능감 및 사회적 효능감의 상관관계

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흡연경험은 일반적 효능

감(r=-0.164), 사회적 효능감(-0.154)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고, 일반적 효능감은 사회적 효능감(r=0.568)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흡연경험, 주의집중, 학습방법 및 자율학습간의 

상관관계

흡연경험, 주의집중, 학습방법 및 자율학습간의 상관관

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흡연경험은 주의집중

(r=-0.235), 학습방법(r=-0.211), 자율학습(r=-0.148)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은 학습방법(r=0.690), 자

율학습(r=0.662)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학습방

법은 자율학습(r=0.76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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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Smoking 

experience
Attention 

concentration
Learning method Self learning

Smoking experience 1

Attention concentration -0.235** 1

Learning method -0.211** 0.690** 1

Self learning -0.148** 0.662** 0.764** 1
**p<0.01

Table 6.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총괄 및 고안

중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에서 중학생의 건강 및 구강건

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

인 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남자 중학생을 대상

으로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하였다. 

흡연경험 비율은 전체 602명 중 124명으로 20.6%로 나

타났으며, 이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9)에서 나타난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 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경험

과 흡연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

교 1학년 시기에 흡연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흡연

의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의 동

기는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와 선배의 권유, 스

트레스 해소가 이유라는 응답순으로 나타났다. Simons- 

Morton25)의 연구에서 흡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흡연이 친구를 선택하고 관계

를 맺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26). 이에 학

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정서적, 심리적 흡연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공하여 건강 및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흡연의 부정적인 생각이 올바른 

행동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

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

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p<0.01) 흡연경험과 유의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흡연경험은 일반적 효능감

(r=-0.164), 사회적 효능감(-0.154)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고, 일반적 효능감은 사회적 효능감(r=0.568)과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등27)의 연구에서 흡연행위 단계별

로 지각된 사회규범과 자기효능감은 흡연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높은 학생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16.4배로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14)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고등학

생은 흡연양이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

감은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와 정2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에게 흡연

으로 인한 손과 익의 계산을 통해 흡연의 심각성과 성공한 

자신의 미래를 연상해봄으로 금연의 의지가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시 자기의

지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와 송28)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

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금연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 방

법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에서 주의집중, 학습방법과 자율

학습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

생보다 높게 나타나(p<0.001) 흡연경험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흡연경험은 주의집중(r=-0.235), 학습방법(r=-0.211), 

자율학습(r=-0.148)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

은 학습방법(r=0.690), 자율학습(r=0.662)에서 양의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고, 학습방법은 자율학습(r=0.764)과 양의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과 전29)의 연구에서 주의력이 짧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무관심한 환경적 상황에 놓이

게 되면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없고 우울해하며 매사에 불

안하므로 타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거짓말과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

다. 일흡연량의 관련요인은 우울, 긴장상태, 스트레스 불안

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고30),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특성에서 성적

이 낮은 학생일수록, 평소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

수록 흡연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27). 학업

적 자율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31), 학업적 자율감

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여 해결하고 학습의 어려

움을 겪더라도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32). 변과 이1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흡연과 우

울, 주의집중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흡연경험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학업성취도 향상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는 흡연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학

습태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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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생각된다. 구강보건의 지식수준 및 태도는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구강보건의 지식과 태도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하였다33). 즉 학교에서는 구강보건교육 

영상과 시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

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로는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후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흡

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후 학교와 부모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

와주고,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

신감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

심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한 후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경상

남도 S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조사되어 총 

6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는 전체 학생 602명중 

124명이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첫 흡연시

기는 중학교 1학년이 40.3%, 초등학교 6학년이 

23.4% 순이었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60.5%, 친

구와 선배의 권유로 흡연을 하였다는 응답이 29.0%, 

스트레스 해소가 이유라는 응답도 5.6% 순으로 나타

났다.

2.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 일반적 효능감 점수

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고(p<0.01), 사회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

다 높게 나타났다(p<0.01).  

3.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에서 주의집중 점수는 흡연

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

게 나타났다(p<0.001). 학습방법 점수는 흡연을 경험

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고(p<0.001), 자율학습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

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p<0.001).

4. 흡연경험은 일반적 효능감(r=-0.164), 사회적 효능감

(-0.154)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반적 효능

감은 사회적 효능감(r=0.568)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5. 흡연경험은 주의집중(r=-0.235), 학습방법(r=-0.211), 

자율학습(r=-0.148)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은 학습방법(r=0.690), 자율학습(r=0.662)에

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학습방법은 자율학

습(r=0.76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남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라 자기효능감

과 학습태도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흡연 예방교육 프로

그램의 운영 접근방법에 적용하고 나아가 흡연 예방교육 프

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프로그램의 효

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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